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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기와 인내심        18-01-15

미국인들의 국민성 중 약점을 말하라면 끈기와 이내심의 부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월남전에서 체면을 꾸기고 패전 국가라는 불명예를 얻은 이유도 미국민들의 인내심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이든 개인이든 목표가 정해 있으면 일사 불란한 끈기와 인내심의  발휘가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끈기와 인내심으로 성공을 한 실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펜실바니아주의 한 농촌에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만을 졸업한 월터 허터 (Walter Herter)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돈도 없었지만 그는 뉴욕에 가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겠다는 결심과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서관에 가서 뉴욕의 전화번호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각종 회사와 눈에 드는 업소를 찾아 보는 동안에 393개의 점포를 가진 체인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는 그 393개의 체인점 점포의 주소를 적어 왔습니다.그 체임점들은  맨하턴, 롱 아이랜드, 퀸, 브롱크스, 브륵클린 등 뉴욕 전역에 산재한 대형 체인점이었습니다. 그는 그 393개의 지점에 편지를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컴퓨터도 없었고 타자기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월터는 손수 한장 한장씩 친필로 편지를 썼습니다. 하루에 15장씩 편지를 썼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겠으니 자기에게 일을 사켜 달라는 간청을 하는 편지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성껏 편지를 썼습니다.  393통의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한 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월터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답장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쩐지 그가 직접 뉴욕으로 가보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3일 동안 생활할 여비를 얻어 그는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보모는 시골 출신 월터가  뉴욕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되돌아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월터는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기기 편지를 보낸 체인점포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점포에 들어가서 접수인에게 지배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드디어 지배인을 만났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지배인은 월터가 보낸 편지를 받기는 했지만 인사과로 보냈으니 인사과를 찾아가보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인사과는 본사에 있다고 하면서 본사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월터는 즉시로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커다란 건물이었습니다. 인사과의 책임자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월터가 자기를 소개하자 엄한 인상을 가진 인사과 매니저는 자기의 책상 한쪽에 쌓여 있는 393통의 편지를 가르키면서 “이렇게 끈기와 인내심을 가진 청년은 반드시 이곳으로 찾아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당장 그날 오후부터 근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월터는 말단 직원으로 시작했지만 끈기와 인내심을 발휘하여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맡은 일은 뭐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수년 후에 체인점의 지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의 이야기는 노먼 빈센트 필 (Norman Voncent Peale) 박사가 그의 저서 “플러스 팩터의 힘—Power of the plus factor”에 포함한 실화이었습니다.


인내심은 한인의 무기입니다. 끈기도 한인의 고유 국민성입니다. 비록 영어가  유창하지 않더라도, 자본이 부족하더라도, 권력층과의 넷워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꾸준히 노력을 하면 어떤 목표라도 성취할 수 있다는 원리는 재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열명 이하로 시작한  개척교회가 지금은 수천명의 교인을 가진 대형 교회로 발전한 실례가 남가주에는 여럿 있습니다.  호주머니에 불과 200달러를 갖고 미국에 도착했지만 끈기와 이내심으로 지금은 수십개의 지점망을 가진 대형 부동산회사로 발전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거의 빈손으로 미국에 이민을 와서 근 30년 간 인내와 끈기로 최선을 다한 나머지 지금은 수억달러의 매상을 올리는 냉장시설 회사로 발전한 겸손한 기업인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실망이나 좌절이 차지할 공간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확신과 꿈을 갖고 매진하면 기어히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끝
